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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 내빈 소개 및 축사, 인사말

15:10~15:20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와 진행 안내

15:20~15:40

01_�유보통합 교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점: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

02_�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김경민┃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15:40~16:40

	◆ 나윤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장

	◆ 윤지혜┃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김현숙┃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 신경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서승호┃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 교육부 담당자

16:40~16:55 질의 및 응답

16:55~17:00 폐회

일정표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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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

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로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강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아학교연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여러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

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질 높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까지 책임져야 한

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원 자격, 교원 양성 체계, 

재정 확보 방안, 관리 체제 정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

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돌봄 정책’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과 공공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

랍니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졸속

이 아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  승  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 축사



인사말

8 • 인사말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

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토론회>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유아학교연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계적 통합을 통해 아

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근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출발점에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

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이덕난 국회입법조

사처 연구관님,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보통합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의 열띤 논의와 제안을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 강  경  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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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 축사

반반갑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오늘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님, 조

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을 함

께 모색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노조는 2024년6월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

른 방향을 제안하다’를 개최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

다. 또한, 2024년6월27일, ‘교육재정 전용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

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유보통합·돌봄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외 

별도 국고로 보육·돌봄 소요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확신도 주고 있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부는 2024

년6월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나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과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발달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

하는 것과 생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의 방향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

원 자격 문제부터 교원양성체계, 처우 개선,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며, 막대한 

추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산의 이관 방안과 더불어 추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확보하여 

유보통합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10 • 인사말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교육부가 과

연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듭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으로 확실

한 답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숙련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지

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

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

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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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

자치단체가 영유아와 보육기관 사무의 32%~46%를 갖는 ‘유보통합 시 사무이관’ 에 대한 교육부 3가지 방

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 이어 유보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전면 거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이 얼마나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이유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높은 보육과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왔습

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

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내놓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오히려 유아교육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는 내

용들이었으며 정작 핵심인 통합모델의 내용 발표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합모델조차 없는 

선도교육청과 모델학교 운영은 짜맞추기식 전시행정이며 국민혈세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보통합 추

진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공교육의 첫출발이 되어야 할 유아교육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4. 5월 전국 유·초·중·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보육교사 대

상으로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립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이 축소되는 현상을 꼽았습니다. 공립보다 두배에 달하는 유아학비 지원

은 사립기관 쏠림 현상과 더불어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립유치원

의 축소는 유치원교사 정원을 축소시켜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유아들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

당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유보통합을 ‘유치원 민영

화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면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살

리기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와 회계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할 것입

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본질이 사라져버린 유보통합,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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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으로의 전환, 유아 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도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

다. 이는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고 생애초기 공정한 교육의 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내

용입니다. 

우리는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0~2세와 3~5세의 연령별 구분속의 유보통합입니다. 

이를 위해 0~2세는 영아기관으로, 3~5세는 유아학교로 자리매김되어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전문성과 교육의 질 위협하는 특별양성

체제에 대한 검토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기에 유아교육와 영아보육에 종사하고 있

는 당사자와 학부모, 전문가, 교육부, 국회가 함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

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대한

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강경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

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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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장ㆍ원감 및 정교사 등의 자격 관련 법령 

o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및 교사ㆍ수석교사 등

o 유치원 원장 및 원감

o 유치원 정교사

o 유치원 수석교사

1.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및 교사ㆍ수석교사 등  

o 교직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

o 교사 :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

사(1급ㆍ2급) 

○ 정교사 외에도 비교과교사(전문상담ㆍ사서ㆍ보건ㆍ영양), 실기

교사 등이 있음

o 교사 외 학생 교육 : 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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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의 경우에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원이 정교사는 

아님

   정교사 외에 비교과교사, 실기교사도 있음

=>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을 모두 정교사로 통일해야 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유치원 원장 및 원감 

o 원장 : 1. 원감자격증,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2. 학식ㆍ덕망 높은 자, 교육부장관의 인정 받은 자

o 원감 : 1. 1급 정교사,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2. 2급 정교사, 6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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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원장 

자격이 없을 경우에 “학식ㆍ덕망 높은 자” 규정을 활용하여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례가 있음

○ 현행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별표1 여전히 그 근거가 남아있음

=> 유보통합 이후 원장ㆍ원감의 자격은?

   “학식ㆍ덕망 높은 자” 규정은 유지시킬 것인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학식ㆍ덕망 높은 자” 규정 적용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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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정교사 

o 1급 정교사 : 1. 2급 정교사,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재교육

               2. 2급 정교사, 석사학위, 1년 이상 교육경력 

o 2급 정교사 :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 등

=> 유보통합 이후 모든 교사는 정교사(2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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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가칭 영유아학교 

등)의 교원과 직원 구성에 대한 상상력 필요

   특히, 교사 구성을 모두 정교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

절한 지에 대한 고민 필요 

4. 유치원 수석교사

o 수석교사 : 정교사 자격, 15년 이상 교육경력

=> 유보통합 이후 수석교사의 자격은?

   수석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초ㆍ중등 교원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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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o 추진체계 및 전략

o 주요 과제

1. 정부의 추진체계 및 전략
o 상향평준화 과제 /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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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칭 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 후 기관 명칭 결정 

2. 주요 과제
o 5대 상향평준화 과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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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과제

o 5대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과제의 방향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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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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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ㆍ양성 체제 개편 방안

o 정부의 통합교원 자격ㆍ양성 체제 개편 방향

o 신규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 방안

o 현직 교원의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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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통합교원 자격ㆍ양성 체제 개편 방향
o 0-5세 통합 / 0-2세 & 3-5세 구분 방안 중 결정

o 승급체계 :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o 개편 후에도 기존 취득 자격(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인정 

2. 신규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 방안
o 유치원정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교사로 통합

26 • 발제1. 유보통합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o 신규 양성과정 : 학사 이상, 오프라인 중심, 보육교사3급 폐지 

o 원감 자격 
○ (영)유아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대상

o 원장 자격 
○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취득 조건 부여 

 → 자격연수과정(200시간 이상) 또는 교육부 승인 대학원 통합과정 

등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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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직 교원의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
o 복수 자격 소지자 : 신청 시 통합 교사 자격 취득
o 1가지 자격 소비자 :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

o 특별교원양성과정
○ 대상자격ㆍ운영과목 및 내용ㆍ학점은 20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

○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o 대학(원) 신편입 과정
○ 야간ㆍ주말 과정 개설

○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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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부분에 어린이집 원장 대상 자격 연수 

과정에 대해 기술되었으나, 명확하지 아니함 

o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o 추진 일정

Ⅳ.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 : 특별교원양성과정 등
o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o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교원 자격 취득의 모호성과 공정성

o 교육부와 정책연구팀의 역할 모호, 책임 행정이 요구됨

o 어린이집 원장 대상 통합 원장 자격 연수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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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o 비전 :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ㆍ보육 체계 구축

o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함

○ 영영유유아아  교교원원과과  교교육육의의  질질  제제고고에에  기기여여하하는는  방방향향으으로로  개개편편해해야야  

o 0~5세 담당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하고,

o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두는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질,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가?

o 영유아 교원의 처우, 연수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됨

○ 예예::  국국공공립립  유유치치원원  교교원원을을  제제외외한한  영영유유아아  교교원원의의  사사학학연연금금  가가입입이이  

선선택택((임임의의))으으로로  인인식식되되어어  기기존존의의  사사립립  유유치치원원교교원원의의  연연금금  혜혜택택이이  

약약화화될될  가가능능성성  등등  제제기기  

o 이로 인해 영유아 교육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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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교원 자격 취득의 모호성과 공정성 

o 영유아 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4차)에서도 특별교원 양

성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 제기됨

○ 일부 위원이 특별교원 양성과정에 반대 의견도 제기

o 실행계획에 제시된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방안은 명확하

지 아니함

○ 특특히히,,  특특별별교교원원양양성성과과정정은은  정정책책연연구구를를  통통해해  결결정정하하겠겠다다고고  발발표표되되었었

으으나나,,  정정책책연연구구팀팀에에서서  가가능능한한  방방안안  도도출출//제제시시가가  어어려려울울  수수  있있음음

o 현현직직  교교원원의의  통통합합자자격격  취취득득  필필요요성성을을  명명확확하하게게  제제시시하하고고,,  

취취득득  경경로로  및및  방방법법이이  공공정정하하고고  효효율율적적으으로로  마마련련되되어어야야  함함

○ 기기존존의의  자자격격  취취득득자자에에  비비해해  과과소소하하거거나나  특특별별한한  방방식식은은  시시대대정정신신인인  

공공정정성성에에  부부합합하하지지  아아니니함함

○ 현현직직  교교원원이이  자자격격  취취득득을을  위위해해  현현업업에에  전전념념하하기기  어어려려운운  방방식식으으로로  

제제시시될될  경경우우,,  영영유유아아  교교육육의의  질질  제제고고에에  어어려려움움  초초래래  우우려려도도  제제기기  

o 특별교원 양성과정의 경우, 필요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명확

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 사회적 합의 미흡

발제1. 유보통합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 31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3. 어린이집 원장 대상 통합 원장 자격 연수의 모호성 

o 정부의 실행계획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o 이에 대해 영유아 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4차)에서도 기

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자격 취득 방식의 차이를 고려

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에 대

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안내 요청 의견이 제기됨

o 정부의 실행계획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도

록 통합 원장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o 이 경우 학식ㆍ덕망에 의한 원장 자격 취득과 유사한 방식

으로 통합 원장 자격 부여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 제기

o 어린이집의 유형별 원장 자격 기준과 무관하게 통합 원장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도 모호함

o 모든 것이 모호한 상황에서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원장 

자격 취득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팀에서 가능한 방안을 도출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32 • 발제1. 유보통합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Ⅴ. 향후 과제
o 통통합합기기관관,,  유유치치원원,,  어어린린이이집집이이  지지역역  여여건건  및및  학학부부모모  요요구구에에  

부부합합하하는는  다다양양한한  학학급급  개개설설이이  가가능능하하도도록록  하하는는  방방안안  검검토토  

필필요요

○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그

것이 유보통합의 질 제고 및 유아ㆍ학부모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방안 마련 필요

o 통통합합기기관관,,  유유치치원원,,  어어린린이이집집에에  두두는는  교교사사  자자격격을을  통통합합  정정교교

사사,,  보보육육교교사사,,  유유치치원원교교사사  등등으으로로  열열어어두두되되,,  33--55세세  유유아아반반  

정정담담임임은은  통통합합  정정교교사사  자자격격  소소지지자자로로  하하는는  방방안안  검검토토

○ 정/부담임 또는 2담임제 운영을 허용하고, 이 경우 부담임 등은 

통합 정교사 자격 미소지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 

o 00--22세세  영영아아반반  정정담담임임은은  통통합합  정정교교사사,,  기기존존의의  보보육육교교사사  자자

격격  소소지지자자  모모두두  가가능능하하도도록록  하하되되,,  보보육육교교사사  33급급  소소지지자자는는  

제제한한하하는는  방방안안  검검토토  

○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 소지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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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정책책연연구구팀팀에에  어어려려운운  과과제제를를  미미루루지지  말말고고,,  정정부부가가  책책임임행행

정정에에  입입각각하하여여  특특별별교교원원양양성성과과정정의의  필필요요성성과과  기기본본적적인인  방방

향향을을  제제시시하하고고,,  그그에에  대대한한  합합의의를를  도도출출할할  필필요요가가  있있음음

○ 정책연구팀은 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

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o 만만약약,,  특특별별교교원원양양성성과과정정  도도입입의의  필필요요성성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이이  모모

호호하하고고,,  그그  방방법법의의  공공정정성성과과  효효율율성성  등등에에  대대한한  사사회회적적  합합

의의가가  어어렵렵다다면면,,  다다른른  대대안안을을  모모색색할할  필필요요도도  있있음음

o 특특별별교교원원양양성성과과정정을을  통통한한  원원장장ㆍㆍ원원감감  자자격격  취취득득이이  모모든든  어어

린린이이집집  원원장장ㆍㆍ원원감감에에  대대해해  통통합합  원원장장ㆍㆍ원원감감  자자격격을을  부부여여하하

는는  통통로로가가  되되지지  않않도도록록  공공정정한한  방방안안을을  제제시시해해야야  함함

○ 특히,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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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중부대학교 김경민

 교육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면
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가칭)영유
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 법률 등 개정 추진,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는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교사의 자격과 관련한 이슈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힘으로 인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
다. 이 가운데 국가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무상교육 대
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처우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 중 교사 양성체제를 지적하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거지감(前車之鑑), 온고지신(溫故知新)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과 정책 마련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에 이미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도 2012
년 누리과정을 통한 3~5세 교육과정 일원화, 2024년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관리부처 일원
화를 제외하고는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교
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간 격차 해소는 최근까지도 유보통합의 시도를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교사 자격에 대한 논란은 특수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일정 시간
의 연수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제안이 그 시발점이었다. 수차례 관
련 단체의 항의와 연구 및 자문 등을 거쳐 교육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
획’에서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의 신·편입 과정의 경우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 주도 하
에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 청년층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
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국가가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강세욱, 2016).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훈련에서 비롯된 일학습 병
행제는 1주일 중 3~4일은 기업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고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의 경우 매주 토요일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론 중
심 전공교과목과 교양과목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주중 5일은 기업 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와 지
도교수가 참여하는 직무교육 위주의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은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0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4항에 의거하여 학습 근로자는 내·외부 평가에 합격해야만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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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김경민

 교육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면
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가칭)영유
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 법률 등 개정 추진,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는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교사의 자격과 관련한 이슈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힘으로 인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
다. 이 가운데 국가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무상교육 대
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처우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 중 교사 양성체제를 지적하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거지감(前車之鑑), 온고지신(溫故知新)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과 정책 마련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에 이미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도 2012
년 누리과정을 통한 3~5세 교육과정 일원화, 2024년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관리부처 일원
화를 제외하고는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교
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간 격차 해소는 최근까지도 유보통합의 시도를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교사 자격에 대한 논란은 특수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일정 시간
의 연수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제안이 그 시발점이었다. 수차례 관
련 단체의 항의와 연구 및 자문 등을 거쳐 교육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
획’에서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의 신·편입 과정의 경우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 주도 하
에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 청년층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
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국가가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강세욱, 2016).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훈련에서 비롯된 일학습 병
행제는 1주일 중 3~4일은 기업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고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의 경우 매주 토요일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론 중
심 전공교과목과 교양과목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주중 5일은 기업 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와 지
도교수가 참여하는 직무교육 위주의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은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0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4항에 의거하여 학습 근로자는 내·외부 평가에 합격해야만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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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부모들의 요구는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
아가 있는 기관과 학교에 배치하라는 뜻이었지, 보육교사에게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손쉽게 부
여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의 옹호자인 부모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일 것이다. 
  다섯째,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2022년 10월 6일에 배포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III.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우려와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s special education on the basis of a medical
impairment-based approach and regularly increases the number of special 
schools, which results in a high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children and children with intellectual, psychosocial or multiple 
disabilities, receiving segregated special education;
  (b) About the insufficient number of teaching and support staff trained in 
Braille,
sign language and accessible modes of teaching and the level of training for 
teachers on the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to promote inclusive 
education;
  (c)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day-care centres other than 
kindergarten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50.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4 (2016) and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17)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a) Formulate a comprehensive inclusive education policy with strategies to
promote a culture of inclusion in mainstream education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ding individualized human rights-based assessments of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necessary accommod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b)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assistive compensatory aids and 
learning materials in alternative and accessible formats, such as inclusive 
digital acces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including Easy Read, 
communication aids and assis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egregated day-care 
centre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transferred to 
mainstream kindergarten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
17) CRPD/C/KOR/CO/1, para. 46.

4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당사국(대한민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
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5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5를 상기하고, 이전 권고안17)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교육 시 필요 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통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포
용(통합)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포용적(통합)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
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용적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 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
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 유치원
으로 편입되도록 보장할 것

----------------------
17) CRPD/C/KOR/CO/1, para. 46.

 
 이 권고안은 특수교사의 자질을 우려하며 분리형 어린이집(segregated day-care centres)
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을 일반 유치원에 통합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16년의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른 권고안(교육 제24조, 50)’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
아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인 지금까지도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023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89%이고, 특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1%인 것과 대조적으로 ‘2023 보육통계’ 기준으로 통
합보육인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55%이고 분리보육인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45%이다. 더 이상한 것은 교육부가 2024년 유보통합 계획에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을 80개소를 늘린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퇴보된 정책을 발표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 실행 과정에서 조기교육이 시급한 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매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였으며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였으며, 관련 단체의 이의
가 제기된 이후에 부랴부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낮은 장애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UN
이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및 통합교육 역량을 갖춘 양질의 특수교사가 부족하
다는 국내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특수교사 자격전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 구성원의 장애인식이 국제사회의 인식
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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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부모들의 요구는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
아가 있는 기관과 학교에 배치하라는 뜻이었지, 보육교사에게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손쉽게 부
여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의 옹호자인 부모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일 것이다. 
  다섯째,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2022년 10월 6일에 배포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III.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우려와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s special education on the basis of a medical
impairment-based approach and regularly increases the number of special 
schools, which results in a high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children and children with intellectual, psychosocial or multiple 
disabilities, receiving segregated special education;
  (b) About the insufficient number of teaching and support staff trained in 
Braille,
sign language and accessible modes of teaching and the level of training for 
teachers on the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to promote inclusive 
education;
  (c)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day-care centres other than 
kindergarten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50.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4 (2016) and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17)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a) Formulate a comprehensive inclusive education policy with strategies to
promote a culture of inclusion in mainstream education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ding individualized human rights-based assessments of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necessary accommod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b)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assistive compensatory aids and 
learning materials in alternative and accessible formats, such as inclusive 
digital acces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including Easy Read, 
communication aids and assis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egregated day-care 
centre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transferred to 
mainstream kindergarten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
17) CRPD/C/KOR/CO/1, para. 46.

4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당사국(대한민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
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5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5를 상기하고, 이전 권고안17)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교육 시 필요 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통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포
용(통합)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포용적(통합)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
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용적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 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
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 유치원
으로 편입되도록 보장할 것

----------------------
17) CRPD/C/KOR/CO/1, para. 46.

 
 이 권고안은 특수교사의 자질을 우려하며 분리형 어린이집(segregated day-care centres)
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을 일반 유치원에 통합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16년의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른 권고안(교육 제24조, 50)’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
아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인 지금까지도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023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89%이고, 특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1%인 것과 대조적으로 ‘2023 보육통계’ 기준으로 통
합보육인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55%이고 분리보육인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45%이다. 더 이상한 것은 교육부가 2024년 유보통합 계획에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을 80개소를 늘린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퇴보된 정책을 발표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 실행 과정에서 조기교육이 시급한 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매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였으며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였으며, 관련 단체의 이의
가 제기된 이후에 부랴부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낮은 장애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UN
이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및 통합교육 역량을 갖춘 양질의 특수교사가 부족하
다는 국내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특수교사 자격전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 구성원의 장애인식이 국제사회의 인식
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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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리망의(見利忘義), 견리사의(見利思義)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과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에 따라 유, 초, 중등교육
은 의무교육이며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의 목적은 조기중재를 통해 이들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인기에 이르러 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옹호
하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 초등과 중학교의 의무교육과 달리 강제성을 지
니지 않는 특수교육법 상의 의무교육은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애를 지니거나 장
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여된다. 심지어 교육부는 3~4년마다 반복되
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 기관인 대학이 전공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를 평가한
다. 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학과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할 만큼 사범대학이나 일반
대학 교육과는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과 교수의 전공 일치여부, 교
수 1인당 지도학생 수의 비율, 한 과목의 수강 학생 수, 전공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을 보
완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 사례, 교육환경과 시설의 적절성, 원활한 교직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 등이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엄격한 평가를 통
해 교원을 양성이 부실한 대학과 학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만큼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미흡한 자격 전
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교사의 자격 전환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입학생과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왔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 전
환과 함께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교원에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임용 정원 부족으로 인해 타 기관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유아특수교육교
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 정원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특이하
게도 과밀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사 대 유아
의 비율 확보, 특수학급 부족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64.6%가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등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25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오히려 9명이 감소했다. 출생율 감소에 비해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천 여 명이 증가했고, 팬데믹 이후 일반교사들이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계선 지능, 
발달 지연, 장애 위험(at risk) 영유아들에게도 포괄적인 유아특수교육 지원의 관점에서 한시
적 ․ 중장기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박소영, 2024). 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가 필연적이다.  
  이제 유보통합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어린이집 84개와 유치원 68개, 총 15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이 발표될 당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기관에 대한 고려가 없
었다. 각 관련 단체의 거듭된 항의 결과 특수학급이 있는 4개의 유치원, 13개의 장애통합어린
이집, 3개의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치부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주요 운영 사항 중 교사 대 영아의 수를 

점진적으로 1:2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
아를 시범운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도자료(22002244..  0088..  2200))를 통
해 시범사업의 목적을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보통합 과정에서 제안 및 
운영되는 정책들에 특수교육대상이 매번 소외되는 이유는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없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실현되어야 두 번, 세 
번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와 더불어 유아특수
교육 전공 장학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배치하여 정책 입안, 검토, 운영, 평가 과정에
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利)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
책은 없다. 그러나 그 정책이 가져올 영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리고 그 와중에 가장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희생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해서
는 안 된다. 그것이 의(義)인 것이다. 끝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전환을 무작정 거부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과 군사부일체라는 사자성어에서 교직
의 숭고함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아특수교육과 편·입
학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의 사명이자 천직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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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리망의(見利忘義), 견리사의(見利思義)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과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에 따라 유, 초, 중등교육
은 의무교육이며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의 목적은 조기중재를 통해 이들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인기에 이르러 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옹호
하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 초등과 중학교의 의무교육과 달리 강제성을 지
니지 않는 특수교육법 상의 의무교육은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애를 지니거나 장
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여된다. 심지어 교육부는 3~4년마다 반복되
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 기관인 대학이 전공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를 평가한
다. 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학과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할 만큼 사범대학이나 일반
대학 교육과는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과 교수의 전공 일치여부, 교
수 1인당 지도학생 수의 비율, 한 과목의 수강 학생 수, 전공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을 보
완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 사례, 교육환경과 시설의 적절성, 원활한 교직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 등이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엄격한 평가를 통
해 교원을 양성이 부실한 대학과 학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만큼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미흡한 자격 전
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교사의 자격 전환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입학생과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왔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 전
환과 함께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교원에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임용 정원 부족으로 인해 타 기관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유아특수교육교
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 정원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특이하
게도 과밀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사 대 유아
의 비율 확보, 특수학급 부족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64.6%가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등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25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오히려 9명이 감소했다. 출생율 감소에 비해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천 여 명이 증가했고, 팬데믹 이후 일반교사들이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계선 지능, 
발달 지연, 장애 위험(at risk) 영유아들에게도 포괄적인 유아특수교육 지원의 관점에서 한시
적 ․ 중장기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박소영, 2024). 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가 필연적이다.  
  이제 유보통합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어린이집 84개와 유치원 68개, 총 15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이 발표될 당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기관에 대한 고려가 없
었다. 각 관련 단체의 거듭된 항의 결과 특수학급이 있는 4개의 유치원, 13개의 장애통합어린
이집, 3개의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치부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주요 운영 사항 중 교사 대 영아의 수를 

점진적으로 1:2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
아를 시범운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도자료(22002244..  0088..  2200))를 통
해 시범사업의 목적을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보통합 과정에서 제안 및 
운영되는 정책들에 특수교육대상이 매번 소외되는 이유는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없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실현되어야 두 번, 세 
번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와 더불어 유아특수
교육 전공 장학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배치하여 정책 입안, 검토, 운영, 평가 과정에
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利)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
책은 없다. 그러나 그 정책이 가져올 영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리고 그 와중에 가장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희생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해서
는 안 된다. 그것이 의(義)인 것이다. 끝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전환을 무작정 거부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과 군사부일체라는 사자성어에서 교직
의 숭고함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아특수교육과 편·입
학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의 사명이자 천직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참참고고문문헌헌

강후동 (2020). 대학 온라인 수업 유형과 매체활용 유형별 효과 인식 연구. 한국영어교육학회.
교육부(2024. 08. 20.). 보도자료 - 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

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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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로 유아교육정상화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장 나윤미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관리부처,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로 관리부처가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가정어린이집부터 기업형까지 수
많은 종류의 어린이집과, 사립·국공립유치원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기
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에는 예산도 인력도 공공성강화도 없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영아기관, 유아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여 영아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유아에게는 즐거운 배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00~~22세세  영영아아기기관관,,  33~~55세세  유유아아학학교교

3~5세 유아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명백한 교육의 대상이다. 반면 0~2세 영아는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
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0~2세는 가정양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 양육자의 질
병, 학업 등으로 가정양육이 불가피할 시 기관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기관보육을 하더라도 
기관의 형태가 학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영아 유아 각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0~2세를 위한 영아기관과 3~5세를 위한 유아학
교를 별도 설립하여야 한다.

통통합합모모델델은은  영영유유아아의의  발발달달을을  최최우우선선해해야야......

교육부가 6.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학중 
토요일 휴일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육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한 필요이상의 기관보육은 아동학대일 뿐이다. 지금도 유치원에는 
보호자가 온 것을 알리는 귀가벨 소리가 들릴때마다 하던 놀이를 멈추고 기대에 찬 눈으로 문
앞을 지키는 유아들이 있다.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하기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의무
화, 육아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공공성성  강강화화로로  유유아아교교육육정정상상화화가가  우우선선

전교조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유보통합 이전에 공립유치원 비율 80%이상으로 높이는 등 공공
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1996년 2013년 유보통합에 성공했던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국공립비율이 80%가 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윤석열 정부는 졸속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국공립 확대 등 공공성강화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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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무리리하하며며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이었다.(1점 매우 부정적~4점 매우 긍정적) 이는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
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은 점수이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 교사들의 또한 평균 2.15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학부모, 교원, 2년 유예라는 수도권 교육감들의 의견에 이어 기초단체장조차 
100% 반대하고 있는 유보통합계획을 전면초기화 하고 교원, 학부모등의 의견이 포함된 장기
적계획수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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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 고찰

김현숙(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지난 6월 27일 교육부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 ․ 보육을 꿈꾸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의
지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유아특수교육 현장에 불어온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계
획(안)을 살펴보면 평등한 출발선만 강조할 뿐 질적 성장, 상향평준화에 대한 고려
는 찾을 수 없어 아쉽다. 이에 오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교사 자격에 대한 주
제 발표 내용을 포함하여 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첫째째,,  장장애애  영영 ․․ 유유아아의의  평평등등한한  출출발발선선은은  특특수수교교육육대대상상자자  ‘‘선선정정 ․ 배배치치’’가가  동동시시에에  실실
행행되되어어야야  하하며며,,  이이를를  위위해해  ‘‘학학교교’’와와  ‘‘교교사사’’가가  준준비비되되어어야야  한한다다..  현재 교육부는 장애 
영 ․ 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장애 영 ․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교육이 반
드시 필요한 장애 영 ․ 유아에게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선정’ 과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선정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가 의무교육의 질이 
보장된 교육기관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가장 우선될 점은 ‘교육의 질’이지만, 교육
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선정’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예, 치료지원)만 언급
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30호) 개정안」에 장애 영 ․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
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
목 및 학점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고 한다. 교육부는 
실행 계획(안)에서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고, 해당 자격은 대학(원) 신편 ․ 입 과정을 통해 취득하도
록 하였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 영 ․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유보통합 
이후 새로 발급될 필요가 없는 소멸 예정 자격이나, 오히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자
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과 법 개정이 서로 상반
된 행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낮은 장
애인식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사의 자격 훼손없는 자격 취득 및 양성이 반드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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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하는 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제안된 것처럼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통해 질이 보장된 학과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수학(修學)하는 과정은 이론과 
실제(실습)를 병행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다. 교사의 역
할을 깨달아 유아특수교사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아특수교사가 되어가
는 과정이다.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사유의 과정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받은 자
격이 미치게 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의 교육권이 소외 되어온 역사는 짧지 않다. 특수교
육대상 영 ․ 유아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급은 1962년에 인가되었다. 하지만 이
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989년에 처음으로 고시되었다. 특수
교육대상 영 ․ 유아를 위한 유아특수교사는 교육과정 고시 이후 11년이 지난 2000년
에야 비로소 현장에 배출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25년이 흐르는 동안 유치원과 특
수학교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는 전국적으로 2,430명에 불과하다. 특히, 첫 학급이 
인가된 이후 62년이 지난 지금, 유아특수교사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을 수혜받는 영 ․ 유아는 9,216명,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8%에 불과하다. 62년의 세월 동안 국가는 채 만 명도 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의 교육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특수학급의 수는 부족하여 
2022년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경기 34%, 대전 28%, 강원 40%, 경북 
29%, 제주 67%, 충남 29%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현 상황으로는 
‘선정’이 되어도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유보통합은 특수교육
대상 영 ․ 유아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급 확충, 임용 고시 선발 확대 등을 통
해 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와 ‘교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둘째째,,  유유치치원원과과  특특수수학학교교  어어디디에에  다다니니든든  교교사사  대대  영영 ․․ 유유아아  비비율율  개개선선  및및  1122시시간간  
일일과과  운운영영이이  보보장장되되어어야야  한한다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특수교사 대 특
수교육대상 영 ․ 유아 비율의 점진적 검토가 계획되어 있고, 영 ․ 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내용을 보면 1:3 비율로 점진적 개선을 제안한다. 교사 대 영 ․ 유아의 비율개
선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에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중도 ․ 중복장애 영 ․ 유아가 배치된 경우 인원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3 비율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중도 ․ 중복장애 영 ․ 유아
에 대한 배치와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 및 수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의 중도 ․ 중복장애 영 ․ 유아는 주로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학교에 다니는 영 ․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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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 고찰

김현숙(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지난 6월 27일 교육부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 ․ 보육을 꿈꾸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의
지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유아특수교육 현장에 불어온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계
획(안)을 살펴보면 평등한 출발선만 강조할 뿐 질적 성장, 상향평준화에 대한 고려
는 찾을 수 없어 아쉽다. 이에 오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교사 자격에 대한 주
제 발표 내용을 포함하여 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첫째째,,  장장애애  영영 ․․ 유유아아의의  평평등등한한  출출발발선선은은  특특수수교교육육대대상상자자  ‘‘선선정정 ․ 배배치치’’가가  동동시시에에  실실
행행되되어어야야  하하며며,,  이이를를  위위해해  ‘‘학학교교’’와와  ‘‘교교사사’’가가  준준비비되되어어야야  한한다다..  현재 교육부는 장애 
영 ․ 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장애 영 ․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교육이 반
드시 필요한 장애 영 ․ 유아에게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선정’ 과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선정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가 의무교육의 질이 
보장된 교육기관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가장 우선될 점은 ‘교육의 질’이지만, 교육
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선정’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예, 치료지원)만 언급
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30호) 개정안」에 장애 영 ․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
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
목 및 학점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고 한다. 교육부는 
실행 계획(안)에서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고, 해당 자격은 대학(원) 신편 ․ 입 과정을 통해 취득하도
록 하였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 영 ․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유보통합 
이후 새로 발급될 필요가 없는 소멸 예정 자격이나, 오히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자
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과 법 개정이 서로 상반
된 행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낮은 장
애인식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사의 자격 훼손없는 자격 취득 및 양성이 반드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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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하는 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제안된 것처럼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통해 질이 보장된 학과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수학(修學)하는 과정은 이론과 
실제(실습)를 병행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다. 교사의 역
할을 깨달아 유아특수교사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아특수교사가 되어가
는 과정이다.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사유의 과정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받은 자
격이 미치게 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의 교육권이 소외 되어온 역사는 짧지 않다. 특수교
육대상 영 ․ 유아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급은 1962년에 인가되었다. 하지만 이
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989년에 처음으로 고시되었다. 특수
교육대상 영 ․ 유아를 위한 유아특수교사는 교육과정 고시 이후 11년이 지난 2000년
에야 비로소 현장에 배출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25년이 흐르는 동안 유치원과 특
수학교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는 전국적으로 2,430명에 불과하다. 특히, 첫 학급이 
인가된 이후 62년이 지난 지금, 유아특수교사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을 수혜받는 영 ․ 유아는 9,216명,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8%에 불과하다. 62년의 세월 동안 국가는 채 만 명도 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의 교육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특수학급의 수는 부족하여 
2022년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경기 34%, 대전 28%, 강원 40%, 경북 
29%, 제주 67%, 충남 29%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현 상황으로는 
‘선정’이 되어도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유보통합은 특수교육
대상 영 ․ 유아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급 확충, 임용 고시 선발 확대 등을 통
해 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와 ‘교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둘째째,,  유유치치원원과과  특특수수학학교교  어어디디에에  다다니니든든  교교사사  대대  영영 ․․ 유유아아  비비율율  개개선선  및및  1122시시간간  
일일과과  운운영영이이  보보장장되되어어야야  한한다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특수교사 대 특
수교육대상 영 ․ 유아 비율의 점진적 검토가 계획되어 있고, 영 ․ 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내용을 보면 1:3 비율로 점진적 개선을 제안한다. 교사 대 영 ․ 유아의 비율개
선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에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중도 ․ 중복장애 영 ․ 유아가 배치된 경우 인원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3 비율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중도 ․ 중복장애 영 ․ 유아
에 대한 배치와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 및 수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의 중도 ․ 중복장애 영 ․ 유아는 주로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학교에 다니는 영 ․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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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 유치원은 초 ․ 중등 학교급과 병설되어 
유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요구하지만 영 ․ 유
아학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영 ․ 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역시 변화의 한 주체라면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 충분히 고려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이상적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
다. 
  또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있다. 현재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나 예산 미확보, 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잘 실행되지 않고, 방과후학교 담
당자의 낮은 장애인식 등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과정 참여에 제한이 있
다. 더욱이 특수학교의 경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대한
민국의 모든 영 ․ 유아가 희망 시 1일 12시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영 ․ 유아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 ․ 돌봄 공백에 대해 특수교
육대상 영 ․ 유아의 가족은 “벼랑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그들의 가족은 교육 ․ 돌봄의 정책에
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세계 최고 교육 ․ 돌봄 정책
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셋셋째째,,  특특수수교교육육대대상상  영영 ․․ 유유아아를를  위위한한  전전문문성성  있있고고  일일관관된된  정정책책  실실행행  기기반반  마마련련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와 함께 영 ․ 유아 교육 ․ 보육사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고, 현재는 각 시 ․ 도 교육청에 유보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며 시 ․ 도 차원
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는「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령, 시행규칙」을 따라 영유아정책국에 6개 과, 126개의 업무를 명시하였다. 그러
나,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관련해서는 ‘영아,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
약보육서비스 등 지원’ 단 한 줄이 표기되어 있다. 지난 7월 12일 제416회국회 제1
차 교육위원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영 ․ 유아 특수교육 부분이 획기
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유아 특수교육과 신설을 약속하였으나 유보통
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 ․ 도 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교육부, 교육청 모두 유
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에 관한 업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
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사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소외 현상은 유보
통합의 시작부터 있었다. 22년 12월 29일 교육부는「영유아교육 ․ 보육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하며,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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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 속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특수교육 행정인력, 전문가
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교육부는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정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유보통합의 첫 
단추부터 특수교육에 있어 미흡한 행보를 보였다. 23년 2월 15일에 「영유아교육 ․
보육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주요 의견 검토 결
과 예고안의 제2조제2항 ’유치원’, 제3호‘어린이집’을 삭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장애 영유아 포함)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특수교육대상 영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는 배제되었으며, 
2배로 늘어나는 대상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과피지(西瓜皮
紙)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계획 ․ 실행할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 영 ․ 유
아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진단평가, 기관배치, 교육과정, 통합교육, 협력교
수,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영아교육지원, 방과
후과정, 돌봄(늘봄)’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 교육과정과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
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연구사, 장학사)을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
육 ․ 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23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 영유아에 대
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 영 ․ 유아의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당연히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의 행보를 살펴볼 때 격차 
해소를 위해 하향평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고, 기존 뿐 아니라 
새로 선정 배치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디에서든 
유보통합에 따른 변화를 누리며 양질의 의무교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
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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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 유치원은 초 ․ 중등 학교급과 병설되어 
유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요구하지만 영 ․ 유
아학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영 ․ 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역시 변화의 한 주체라면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 충분히 고려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이상적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
다. 
  또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있다. 현재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나 예산 미확보, 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잘 실행되지 않고, 방과후학교 담
당자의 낮은 장애인식 등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과정 참여에 제한이 있
다. 더욱이 특수학교의 경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대한
민국의 모든 영 ․ 유아가 희망 시 1일 12시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영 ․ 유아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 ․ 돌봄 공백에 대해 특수교
육대상 영 ․ 유아의 가족은 “벼랑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그들의 가족은 교육 ․ 돌봄의 정책에
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세계 최고 교육 ․ 돌봄 정책
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셋셋째째,,  특특수수교교육육대대상상  영영 ․․ 유유아아를를  위위한한  전전문문성성  있있고고  일일관관된된  정정책책  실실행행  기기반반  마마련련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와 함께 영 ․ 유아 교육 ․ 보육사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고, 현재는 각 시 ․ 도 교육청에 유보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며 시 ․ 도 차원
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는「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령, 시행규칙」을 따라 영유아정책국에 6개 과, 126개의 업무를 명시하였다. 그러
나,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관련해서는 ‘영아,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
약보육서비스 등 지원’ 단 한 줄이 표기되어 있다. 지난 7월 12일 제416회국회 제1
차 교육위원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영 ․ 유아 특수교육 부분이 획기
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유아 특수교육과 신설을 약속하였으나 유보통
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 ․ 도 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교육부, 교육청 모두 유
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에 관한 업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
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사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소외 현상은 유보
통합의 시작부터 있었다. 22년 12월 29일 교육부는「영유아교육 ․ 보육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하며,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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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 속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특수교육 행정인력, 전문가
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교육부는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정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유보통합의 첫 
단추부터 특수교육에 있어 미흡한 행보를 보였다. 23년 2월 15일에 「영유아교육 ․
보육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주요 의견 검토 결
과 예고안의 제2조제2항 ’유치원’, 제3호‘어린이집’을 삭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장애 영유아 포함)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특수교육대상 영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는 배제되었으며, 
2배로 늘어나는 대상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과피지(西瓜皮
紙)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계획 ․ 실행할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 영 ․ 유
아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진단평가, 기관배치, 교육과정, 통합교육, 협력교
수,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영아교육지원, 방과
후과정, 돌봄(늘봄)’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 교육과정과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
수교육대상 영 ․ 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연구사, 장학사)을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
육 ․ 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23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 영유아에 대
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 영 ․ 유아의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당연히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의 행보를 살펴볼 때 격차 
해소를 위해 하향평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고, 기존 뿐 아니라 
새로 선정 배치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디에서든 
유보통합에 따른 변화를 누리며 양질의 의무교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
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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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 속의 영아 보육 현장의 방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신경옥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고작 프로에 그치고 있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함께 어린이집0.7
들은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많은 보육인들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일 가정 양립의 목표와 함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목표로 국가가 책임지고 ·
실현하겠다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생애초기 교육의 중요성과 영아기 안전사고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각계각층에서 강조하
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영아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조정되어야 하고 영아기일수록 보육
비용 비율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무색하게 유보통합 실행 계획 속에는 그 어떤 영아보
육 정책은 없었다.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
육부 보도자료 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그냥 발표 자료일 뿐이다 출생부터 국민안, 24.6.27) . 
심 책임교육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현실성 있는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대·
책이 나와야 한다.

생애초기 교육 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 !

선정된 시범사업 지정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첫 번째 사회기관 
인 영아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
의 목적에 맞지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모델학교 시범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의 전 
쟁을 하고 있다 온전하게 보육 교육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 ·
원장들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보육·
교육 현장의 정책을 애걸복걸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로부터의 준비 
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

유보통합의 목표가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근거리의 영아보육 현장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은 부
모와 영아에게 보육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정책이지 않을 수 없으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아동의 권리 원칙마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밝히는 모든 아동이 누 

려야 할 권리를 기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나 미흡
하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봐도 .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시기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있으며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을 년 개 내외 년에서 년 사이에는 2024 100 , 2025 27
개를 추가 지정해서 실행한다는 계획은 현장의 격차와 기관간 차별을 더1,000

욱 가중시키는 계획으로 전면 다시 조정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시범이 아닌 .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모두가 동일하며 평등하게 반영되는 정
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하루빨리 개정하라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국가의 차별없는 정 
책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간의 생애 중에 가. 
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시기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고 전문, 
성을 가진 영아 보육 교직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유보통합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
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의한 
것 이다’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 “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되어 만 만 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가인 가0~ 2
정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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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고작 프로에 그치고 있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함께 어린이집0.7
들은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많은 보육인들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일 가정 양립의 목표와 함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목표로 국가가 책임지고 ·
실현하겠다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생애초기 교육의 중요성과 영아기 안전사고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각계각층에서 강조하
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영아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조정되어야 하고 영아기일수록 보육
비용 비율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무색하게 유보통합 실행 계획 속에는 그 어떤 영아보
육 정책은 없었다.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
육부 보도자료 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그냥 발표 자료일 뿐이다 출생부터 국민안, 24.6.27) . 
심 책임교육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현실성 있는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대·
책이 나와야 한다.

생애초기 교육 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 !

선정된 시범사업 지정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첫 번째 사회기관 
인 영아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
의 목적에 맞지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모델학교 시범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의 전 
쟁을 하고 있다 온전하게 보육 교육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 ·
원장들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보육·
교육 현장의 정책을 애걸복걸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로부터의 준비 
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

유보통합의 목표가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근거리의 영아보육 현장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은 부
모와 영아에게 보육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정책이지 않을 수 없으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아동의 권리 원칙마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밝히는 모든 아동이 누 

려야 할 권리를 기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나 미흡
하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봐도 .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시기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있으며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을 년 개 내외 년에서 년 사이에는 2024 100 , 2025 27
개를 추가 지정해서 실행한다는 계획은 현장의 격차와 기관간 차별을 더1,000

욱 가중시키는 계획으로 전면 다시 조정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시범이 아닌 .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모두가 동일하며 평등하게 반영되는 정
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하루빨리 개정하라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국가의 차별없는 정 
책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간의 생애 중에 가. 
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시기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고 전문, 
성을 가진 영아 보육 교직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유보통합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
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의한 
것 이다’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 “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되어 만 만 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가인 가0~ 2
정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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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우려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서승호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과 보육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 
교육의 질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
사들의 자격이나 수준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수준이 상향 조정 된. 
다면 학부모로서는 크게 우려할 이유 없이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 . 2025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보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입. 
장에서 살펴본 몇가지 우려 사항입니다. 

체계적 계획이 없이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습1. 
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만 일원화 ∙ 
유보통합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 
니다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 돌봄을 담당하는 보육기관이라. , , 
는 점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그 차이점에 따라 교육기관인 유치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중. , , 
내 자녀에게 더 맞는 기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계획이 없이 단시간에 두 기관의 운. 
영 체계가 통합되면서 현재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 
스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보육은 보육대로 만족스럽. , 
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관리 체계 일원화 이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발표되  , 
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모호한 전문성 ∙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형태가 있으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 

하는 부모들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 
전문가인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자녀의 발달에 맞는 놀이나 교육활동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은 . 
그 형태가 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세. 
심한 보육과 돌봄 제공을 원합니다. 

유보통합은 이런 교육과 보육이 잘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교사가 교육도   . 
하고 보육도 하는 형태가 아닌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가 각각의 영역에
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유보통합 재정 확보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함을  2.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 ∙ 

유보통합의 핵심 중 하나는 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하나. 
로 통합하여 새로운 자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새로운 자격으로 교육과 보육을 같이 제공하
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유치원교사는 대학 학사과정을 통해 전공을 이수하여 유치원 정교. 
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고 보육교사는 대학 학사과정이 아닌 온라인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교사는 국가시험인 임용시험 을 합격해야합니다. ‘ ’ . 

이 과정을 신중한 논의없이 무작정 통합하겠다는 것은 부모입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 
보육 교사가 추가 교육 없이 유치원 교사가 된다는 것인지 보육 교사에게 추가교육이나 재교육, 
을 국가 지원으로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등 학부모에게는 구체, 
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통합은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와 의심을 키울 수 . 
밖에 없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굳이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데 비용을 쓰기보다는 각각의 교사들이 우리 아이  
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되 이 비용을 시설의 환경 개선이나 양질의 교재교구를 ,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런 변화가 교사들의 사기 저하. 
나 이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 ∙
앞서 말씀드렸듯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데에만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 

특히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유치원교사만큼 상향 조정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
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 . 
비용을 국가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도 상향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 
을 확보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장의 유보통합은 부모나 아이들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시 부모들은 통합 후 교육비나 보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이란 기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 전환의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3. , .
유보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모두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 

불안한데 앞으로의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시행초기의 문제점들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유보통합 이후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통합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을 수 ∙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신이 신뢰하던 집 근처의 작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 
거나 대규모 기관으로 합병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화된 지. 
원이 약화되거나 특수교육 교사들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보여 학령인구가 적은 구도심이나 특수,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질 .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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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우려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서승호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과 보육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 
교육의 질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
사들의 자격이나 수준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수준이 상향 조정 된. 
다면 학부모로서는 크게 우려할 이유 없이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 . 2025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보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입. 
장에서 살펴본 몇가지 우려 사항입니다. 

체계적 계획이 없이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습1. 
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만 일원화 ∙ 
유보통합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 
니다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 돌봄을 담당하는 보육기관이라. , , 
는 점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그 차이점에 따라 교육기관인 유치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중. , , 
내 자녀에게 더 맞는 기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계획이 없이 단시간에 두 기관의 운. 
영 체계가 통합되면서 현재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 
스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보육은 보육대로 만족스럽. , 
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관리 체계 일원화 이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발표되  , 
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모호한 전문성 ∙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형태가 있으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 

하는 부모들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 
전문가인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자녀의 발달에 맞는 놀이나 교육활동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은 . 
그 형태가 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세. 
심한 보육과 돌봄 제공을 원합니다. 

유보통합은 이런 교육과 보육이 잘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교사가 교육도   . 
하고 보육도 하는 형태가 아닌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가 각각의 영역에
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유보통합 재정 확보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함을  2.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 ∙ 

유보통합의 핵심 중 하나는 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하나. 
로 통합하여 새로운 자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새로운 자격으로 교육과 보육을 같이 제공하
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유치원교사는 대학 학사과정을 통해 전공을 이수하여 유치원 정교. 
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고 보육교사는 대학 학사과정이 아닌 온라인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교사는 국가시험인 임용시험 을 합격해야합니다. ‘ ’ . 

이 과정을 신중한 논의없이 무작정 통합하겠다는 것은 부모입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 
보육 교사가 추가 교육 없이 유치원 교사가 된다는 것인지 보육 교사에게 추가교육이나 재교육, 
을 국가 지원으로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등 학부모에게는 구체, 
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통합은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와 의심을 키울 수 . 
밖에 없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굳이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데 비용을 쓰기보다는 각각의 교사들이 우리 아이  
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되 이 비용을 시설의 환경 개선이나 양질의 교재교구를 ,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런 변화가 교사들의 사기 저하. 
나 이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 ∙
앞서 말씀드렸듯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데에만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 

특히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유치원교사만큼 상향 조정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
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 . 
비용을 국가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도 상향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 
을 확보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장의 유보통합은 부모나 아이들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시 부모들은 통합 후 교육비나 보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이란 기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 전환의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3. , .
유보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모두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 

불안한데 앞으로의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시행초기의 문제점들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유보통합 이후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통합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을 수 ∙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신이 신뢰하던 집 근처의 작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 
거나 대규모 기관으로 합병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화된 지. 
원이 약화되거나 특수교육 교사들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보여 학령인구가 적은 구도심이나 특수,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질 .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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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3. .
유보통합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만 분명히 한다면 유보통합에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 
들의 입장에서 교사 자격의 통합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보육을 제공. 
하는 교사가 공존하는 것은 유보통합이 아닐까요 오히려 각각의 전문적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 
을 위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더 양질의 유보통합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마련이 불투명. 
한 상황에서 현명한 예산 활용을 비롯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유, 
보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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